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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재

미라클 없는 모닝 
지니의 한 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

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는야 

1.5세 아줌마’ 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

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나는 새벽 5시가 지나면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눈이 

떠진다. 7년째 새벽 출근을 하는 남편 덕분에 생긴 버

릇이다. 남들은 미라클 모닝이다 뭐다 해서 일부러 기

를 쓰고 새벽에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독서를 하고 

글을 쓰고 강의를 듣고 운동을 한다던데 나는 굳이 애

쓰지 않아도 잠에서 깨는 것이다. 

하지만 기적을 일으킨다는 미라클 모닝과는 거리가 

먼 새벽을 보내고 있다. 수년째 일찍 기상하지만 아무

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, 뒹굴뒹굴, 이불 속에서 꼼

지락 거리며 아침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. 당연히 주

로 휴대폰을 들고 누워 있다. 옆으로 누웠다가 반대로 

누웠다가 똑바로 눕기를 되풀이할 뿐 휴대폰은 손에

서 떨어지지 않는다. 남편은 나의 노안이 다 그놈의 휴

대폰 때문이라며 제발 폰 사용시간을 제한하라고 당

부하지만 내가 십 년째 아이들에게“TV 볼 때 더 뒤

로 가라”라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한 귀로 흘려듣는 

것 같다. 

아침부터 휴대폰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. 일어나면 

우선 문자 앱을 먼저 열어 밤새 들어온 문자가 있는

지 확인한다. 종종 시차 때문에 해외에 있는 지인들이 

연락을 할 뿐 문자가 아예 오지 않은 날이 훨씬 많은

데도 매일 그렇게 궁금하다. 그 다음은 구글 포토 앱

을 열고 검색창에 오늘 날짜를 검색해 과거의 사진들

을 쭉 훑어본다. 3년 전 큰 아들을 하늘로 보낸 후 생

긴 루틴인데 매일 아침 유일하게 아들의 얼굴을 볼 수 

있는 시간이라 나에겐 매우 소중하다. 그리고는 이메

일 확인을 한다. 미국에서 거의 십 년간 온라인 사업을 

운영할 때 주문을 이메일로 확인했던 터라 습관처럼 

자주 이메일을 확인한다. 이젠 주문서 들어오는 그런 

짜릿한 설렘은 없다. 

그리고 주기적으로 글을 쓰는 채널인 블로그와 브런

치스토리도 확인한다. 종종 독자들이 남겨주는 댓글

과 쪽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유가 있을 때는 바로 

답을 남기기도 한다. 자, 아직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

이 남아 있다. 내가 올린 포스팅에 댓글도 확인하고 메

시지함도 확인하고 지인을 비롯해 가상세계의 인연들 

소식도 살핀다. 소통의 창구가 이렇게 많다니 한두 시

간이 훌쩍 지나버린다. 그래도 아이들이 일어날 때까

지 시간이 더 남았다면 뉴스도 읽고 숏츠 영상도 본다.  

원래 미라클 모닝은 미국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

위 작가인 할 엘로드가 2012년에 쓴 책에서 시작되었

는데 그는 아침을 보내는 습관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

수 있다고 언급했다. 나처럼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

은 별 소용이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난 후 계획한 일을 실

행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. 아침에 눈을 떠서 허겁지겁 

출근 준비를 하고 쫓기듯 집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출

근 시간 6분 전에 일어나 독서, 운동, 명상, 감사일기 등 

1분씩 시간을 쪼개어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시간보다

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. 

미라클 모닝이 유행하기 전에는“아침형 인간”이라

는 말이 유행하며“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

다”와 같이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

길인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었다.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

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에 뛰어든 것은 최근 

2-3년으로 이제는 미라클 모닝을 함께 실천하는 그

룹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돈을 내고 미라클 모닝 챌린지

에 참여할 수도 있다.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미라클 

모닝이라 하면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기 한두 시간 

전인 이른 아침, 독서나 운동 등 자기 계발의 시간을 생

활 습관으로 행하는 것이다. 하루 24시간 중 새벽시간

으로 특정한 것은 이 시간이 나의 생업이나 가사의 의

무에서 벗어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시

간을 보내기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. 이때 

주의할 것은 일찍 기상한다고 단순히 수면시간을 줄

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면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

한마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소리다. 

오늘 나는 평소보다도 일찍 눈이 떠져서 새벽 4시에 

기상했다. 남편은 어둠 속에서 환한 휴대폰을 코앞에 

두고 누워있는 내 모습이 영락없는 달걀귀신 같단다. 

그래도 그렇게 누워서 남편이 출근하는 뒷모습도 지켜

보고 아이들이 하나씩 일어나서 내 침대에 모여드는 

것을 기다리는 것도 나름 나의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

이다. 특히 내 이불속으로 파고들던 아이가 한 명 줄어

든 이후로 부쩍 더 그렇다. 그렇게 미라클은 없어도 나

의 아침은 시작된다.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리움

을 삭이고, 하루 일과와 해야 할 일들, 내 마음과 생각

을 정리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하루를 살아낼 용기를 

다잡는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침이다. 


